[참고자료]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및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
12/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0년 문화·여가 관련 국민여가활동조사 및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,
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과 휴일이 각각 전년대비 12분 증가한 3시간 42분, 5시간 36분으로 나타났다.
특히 지난해는 비대면 여가활동 및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이 크게 증가했다. 전년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국민의 67.6%가 텔레비전 시청을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이라고 꼽았다. '산책 및 걷기'는 두번째로 많이 한 여가활동으로 꼽혔다. '산책 및 걷기'는 지난해 4위(32.1%)에서 올해 (41.3%)로 늘어나며 4위에서 2위로 급상승했다. '산책 및 걷기'는 올해 가장 만족한 여가활동으로도 꼽혔다. 이어 국민들은 '인터넷 검색/1인 미디어 제작/SNS'를 하며 여가 시간을 보냈고 '잡담/통화하기/문자 보내기', '모바일 콘텐츠/동영상/VOD 시청'을 하며 여가를 즐겼다.
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 공간은 식당·카페·공원 등 생활권 내 여가공간 이용이 늘었다.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한 여가공간으로는 '식당'(38.0%), '집 주변 공터'(28.8%), '카페'(25.6%), '생활권 공원'(24.6%) 순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내 공간으로 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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